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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대통령과 영부인께서 쌍가플 수술을 했다 합니다. 눈섭이 눈을 찌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그런 수술을 했다는 비공식적 발표가 처와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뿐 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그런 증상을 가질 확률은 수백만 분의 1 정도로 낮을 것입니다. 눈섭이 눈을 찔르기 때문이라는 수술 이유를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좀 인상을 바꿔보려고 그런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50년 이상을 지니고 살아 온 자기의 외모를 바꾸겠다는 착상은  순전히 본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싸이코 사이버네틱스 (Psychocybernetics) 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맥스웰 몰츠 (Maxwell Maltz)박사는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정신이나 정서에 문제가 있는 환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외모를 가진 한 부인이 얼굴 모습을 대대적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해서 몰츠 박사가 성형수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대대적인 용모변경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못생긴 여자”라고 한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몰츠박사는 자긍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의 입구에 들어서자 하나님이 그녀를 보시면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뭐가 잘못되어 그녀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40년 2개월이나 생이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 그 여자는 40년 이상이나 생이 남아 있다는 말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얼굴의 주름살도 제거를 했고 코도 올렸으며 턱뼈는 낮추고 쌍커플 수술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방 흠수 수술도 받아서 날씬힌 몸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보아도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성형 수술을 받은 그녀는 며칠 후에 길을 간느다가 차에 치어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녀는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저에게는 40년 이상이나 생이 남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다시 불러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 네가 외모를 너무 바꿨기에 네가 너인줄을 내가 몰랐노라.” 라고 했다는 해학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밖으로만 잘보이려고 일을 하는 직원들은 회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직원과 온 정성과 마음을 다 하여 내실을 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더 값진 직원인지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는 이런 외양적인 형식에 치중하는 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학기말 논문을 제출하면서 쪽자수만 채우고 여기 저기에서 표현을 베껴 써가지고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은 교수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그런 학생이 학점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쪽지 수는 얼마 안되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논문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창조주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닦은 인생과 성품 자체를 학기말 논문으로 제출하게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모에 대한 선망을 받았는가는 좋은 학점을 받을 공적이 아닐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 오면서 얼마나 진실과 의를 마음 속에 간직하고 세상을 더욱 좋게 만드려는 노력과 행동을 바쳤는가로 학점을 인정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이 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는 여러 기업체에 초빙을 받아 경영 강좌를 하면서 혹시  형식에 치중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받을 까하는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로부터 형식적인 교수라는 지칭을 받지 않으려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비평을 받지 않으려고 일거수 이투족에 조심을 기울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외모나 형식보다   내실에 정성을 다할 때 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끝

